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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태민이가 제 일기 훔쳐보려고 해요.”

밤마다 우리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이다. 동생이 자꾸 내 일기를 보려고 하기 때

문에 난 숨기느라 정신이 없다. 사실 남의 일기를 훔쳐보는 것만큼 재밌는 일은 찾기

힘들다. 난 그렇게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한 줄 한 줄 난중일기를 읽어 내려갔다.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을 만들어서 왜적을 물리쳤고, 100원짜리 동전에도 새겨

져 있을 정도로 위대하고 훌륭하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난중

일기를 읽고 나서야 비로소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수많은 승전의 이면을 이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영웅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이순신 장군이 느껴져서

왠지 친근하게 다가왔다.

난중일기를 대표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다. 아마도 이순신 장군의

성실함과 세심함이 아닐까 싶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약 7년 동안 거의

매일 일기를 썼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다. 난 일주일에 3번 쓰는 것도 힘들

어서 맨날 꾸물거려 엄마한테 혼나는데 말이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박

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기록한다는 것 역시 대단한 침착성이 요구된다. 이순신

장군은 강철 심장을 지녔나 보다. 이순신 장군은 일상적으로 공무를 본 것을 비롯

하여 자신에게 찾아온 장군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써 놓았으며 긴박하고

참혹한 전쟁 상황을 자세히 써서 내가 직접 전투를 본 느낌까지 들 정도였다. 전

쟁 부분을 읽을 때는 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에 땀이 났으니 말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임진왜란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자료로 널리 인정되나 보다.

또한 평소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통해 전쟁을 대비하고 곤장으로 군대의 기강을

바로 잡았다. 카리스마란 말이 이순신 장군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리더쉽이 빛났다. 이러한 엄격함과는 별도로 자상하고 애틋한 면도 드러났다. 늘

멀리 있는 가족을 걱정했고 어머니를 지극히 생각하는 효심도 엿볼 수 있었다. 부

하의 죽음을 접하고는 크게 슬퍼하였으며 고생하는 병사들을 위해서는 잔치도 열

어주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은 엄격함과 자애로움, 또한 23전 23승의 불패 신화를

기록할 정도의 뛰어난 능력을 지닌 매력 덩어리였던 것이다.

난중일기를 읽기 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신화 속 주인공 같아서 왠지 멀게만 느

껴졌었는데 이순신 장군도 과로로 코피를 쏟고, 자신을 모함한 원균에 대해서는

“흉인”이라고 칭하며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는 걸 보니 키득키득 웃음이 났다.

이순신 장군도 우리 같은 인간이었던 것이다.

세계 역사상 선봉장으로서 지휘를 하면서 일기를 쓰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

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밖에 없다고 한다. 난중일기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도 등재되었다니 너무 기뻐 절로 노래가 나온다. 이제야 이순신

장군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존경 받고 사랑받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